
태양광 설비 공장에서 폭발사고…
2월23일 오전 9시30분께 발생 … 용광로 폭발로 3000만원 재산피해

2월23일 오전 9시30분께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의 태양광설비 공장에서 용광로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로 현장에서 일하던 근로자 최모(52)씨가 머리에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용광로 40개가 밀집해 있는 660평방미터 규모의 공장 1동과 집기류 등이 파손돼 3000여만원의 재산피해

가 발생했다.

다행히 공장 내부에 근로자가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냉각작업 도중 용광로가 균열돼 폭발이 일어났다는 회사 관계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

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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